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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
감의 연속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1차년도 조사(2019)에 참여한 다
문화 청소년 2,246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 역량을 거
쳐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거쳐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사회적 역량
과 자아존중감을 연속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역량, 자아존중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실
천적·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ompetence and self-esteem on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on 
school-life adjustment. To this end, a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data of 2,246 multicultural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econd year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2019).
The analysis of the data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the acculturative stres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adjustment to school life. Second, the acculturative stres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adjustment to school life through social 
competence. Third, the acculturative stres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chool-life adjustment through self-esteem. Fourth, the acculturative stres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chool-life adjustment through the successive effects of social 
competence and self-esteem. Based on these results, countermeasures against acculturative stress, social
competence, and self-esteem were discussed to support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life, and practical and policy suggestions were made in this regard.

Keywords : Multicultural Adolescent, Acculturation Stress, School Life Adjustment, Social Competence,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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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학교는 아동·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이면서, 다양한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나가는 매우 
유의미한 발달환경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의 생활은 아동·청소년기에 가장 강하고, 큰 영향을 미치
게 되는 유의미한 경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생활
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은 이 시기 발달에 있어
서 부정적인 결과들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학교생활
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은 단순히 학업성적이 높고 낮음으
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이 가족과 분리된 환
경에서 적절히 적응을 하는지를 비롯하여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를 탄력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
력을 갖고 있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1]. 특히 청소년기
에는 아동기에 비해 사회적 관계가 매우 활발해지고, 그 
범위와 수준도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학교생활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 내에서는 학업뿐 아니라 친구관계를 비롯하여 교
사관계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적
절한 사회성을 함양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
가 된다.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교생활
에 있어서 또래들로부터 소외를 받거나 놀림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폭력의 대상이 되어 안전도 위
협받고 있었다. 이는 학습부진, 중도탈락율 증가, 낮은 
취학률과 진학률 등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문제가 발생
되는 것을 통해 그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다[2]. 게다가 
학교 현장은 다문화 청소년이 적절히 교육을 받기에 준
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3]. 다문
화 청소년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경계하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차별과 배제
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하면서 주도적으로 삶을 추구하기 
보다는 자신이 사회적 소수자로서 약자라는 인식을 점차 
강하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4]. 다문화 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 등 성장환경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들을 수용할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문화 청소년은 또래와 달리 부모 출신 국가의 문화
와 한국 문화라는 이중적인 문화환경 속에 적응해야 하
는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발달상의 스트레스에 더해 문화적응 스트레스
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다양한 부류, 즉 국제결혼가정 청
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등 모두가 경험
하는 공통적인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의 과
정에서 주로 소수자의 입장에 처해있는 비주류 문화집단

의 개인 또는 가족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고, 또한 
보유한 권력의 취약성으로 인해 주류문화에 동화할 것을 
요구받는 등 불평등을 경험한다[5]. 이로 인해 본인 소속
의 문화와는 다른 가치나 규범, 그리고 정체성 등과 타의
에 의해 타협해야 하므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우
려가 크다[6].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실제
로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7-12].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
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
스는 이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를 적절히 형성하
고 유지하는 역량인 사회적 역량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와 함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는, 문화적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
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높은 경우는 낮은 자아존중감
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14]. 이는 
결과적으로 학교생활적응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더라도 사회적 역량이 
높아 주위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등 사회적 관계가 긍정적일 수 있다[13]. 이로써 높은 자
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15]. 이는 다문화 청소
년이 일상생활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하더
라도 교우관계 등 사회적 역량을 높은 수준으로 갖게 한다
면, 청소년기에는 학교생활적응에 매우 긍정적인 것이다. 
그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인 자아존중감
도 높은 수준으로 갖게 한다면, 전반적인 사회적응수준
을 높여, 청소년기에 매우 중요한 사회생활인 학교생활
적응 수준도 긍정적으로 향상될 수 있었다[15]. 이로써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은 상호 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
준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이 매
개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직
접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사회
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을 거쳐 간접적으로 학교생활적응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
스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이들 관계
를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이 매개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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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가?,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
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역량이 매개
하는가?,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
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가?, 
넷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
응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이 연속적
으로 다중매개하는가?. 한편, 본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한 ‘다

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1차년도 조사(2019)에 참여한 
2,246명 청소년들의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다문
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패널조사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하여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2019년부터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패널에서 의미하는 다문화 청소년은 
교육부의 다문화학생의 정의에 근거하는 대상자들로 국
제결혼가정자녀,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자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16].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1차년도 조사(2019)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성별로는 남성 1,144명(50.9%), 여성 
1,102명(49.1%), 연령으로는 10세가 2,109명(93.9%)로 
가장 많았으며, 11세 99명(4.4%), 9세 23명(1.0%), 12
세 13명(0.6%), 13세 2명(0.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청소년정책패널조사’ 2기 1차년도 조사(2019) 당
시 사용한 문항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측정
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1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은 백혜정 외[17]의 문항을 사용하였으

며,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는 수업시간이 재
미있다”,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나
는 우리학교 선생님들이 좋다”, “나는 우리학교 친구들이 
좋다”이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점수
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
에서 Cronbach’s alpha는 .755로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2.2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이소래[18]의 문항을 수정 및 보

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다
른 사람이 외국인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갖고 농담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외국인부모님이 다른 나라 사람이
라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한국에 사는 것에 스트레
스를 받는다”, “한국어를 잘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주변에서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스트레스를 준다”, 
“나의 외국인부모님이 외국인이라서 무시를 당한다”, “나의 
외국인부모님이 외국인이라고 친구들이 따돌린다”, “우
리동네 사람들은 우리 식구를 못살게 군다”, “한국 사람
들은 우리 식구를 못살게 군다”이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90으로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2.3 사회적 역량
사회적 역량은 백혜정 외[17]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
다”,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이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역량 수준이 높
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40
으로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2.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백혜정 외[17]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
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
각한다”,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이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
아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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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는 .798로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SPSS 27.0을 활용하여 빈

도분석, 기술통계 분석을 하여 우선 변수별로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를 살펴보았으며, 주요변수들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의 연속다중매개효과를 살펴보
기 위해 Hayes[19]가 개발한 PROCESS macro 4.1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ROCESS macro의 모형6
으로 분석하였으며,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
여 연속다중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확인하여 정규분포성을 살펴보

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학교생활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역량, 자아존
중감의 왜도와 첨도의 점수를 살펴본 결과, 각 변수들의 
왜도의 절대값이 3보다 아래였으며, 첨도의 절대값이 10
보다 아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정규분포성
을 갖추었다고 판다하였다[20].

School Life 
Adjustment

Acculturatio
n Stress

Social 
Competence Self-esteem

N 2,246 2,246 2,246 2,246

Mean 12.88 1.53 9.66 9.87

SD 2.02 3.70 1.77 1.67

Skewness -.39 2.03 -.48 -.62

SE .05 .05 .05 .05

Kuriosis .44 4.53 .20 .89

SE .10 .10 .10 .10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한편 주요 변수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변수는 유의미
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ool Life 
Adjustment

Acculturati
on Stress

Social 
Competence Self-esteem

School Life 
Adjustment 1

Acculturation 
Stress -.25*** 1

Social 
Competence .43*** -.26*** 1

Self-esteem .39*** -.27*** .57*** 1
*p<.05, **p<.01, ***p<.001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3.2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의 연속다중매개효과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의 관계를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이 연속적으로 매개
하는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으며, 통계적으로 각 경로가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네 단계에 걸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부적으로 1단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2단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였다. 이어서 3단계에서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이 
함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최종
적으로 4단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역량, 자아
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검증하였다. 

이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4단계에서 검증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가 1단계와 비교
하였을 때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
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된다면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고, 이와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된
다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1단계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
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회귀모형을 검증한 결과,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52.0669, 
p<.001). 또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
한 결과를 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2519, t=-12.3315, p<.001). 이에 따라 문화적응 스
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단계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 역량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회귀모형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58.8935, p<.001).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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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del 1
(outcome variable 

: School Life Adjustment)
B(S.E) β t

Acculturation 
Stress

-.1380
(.0112) -.2519 -12.3315***

R-squared .0635
F 152.0669***

Variables
Model 2

(outcome variable : Social Competence)
B(S.E) β t

Acculturation 
Stress

-.1230
(.0098) -.2571 -12.6053***

Table 3.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ompetence and Self-esteem on School 
Life Adjustment

R-squared .0661
F 158.8935***

Variables
Model 3

(outcome variable : Self-esteem)
B(S.E) β t

Acculturation 
Stress

-.0593
(.0080) -.1310 -7.3761***

Social 
Competence

.5057
(0168) .5349 30.1201***

R-squared .3393
F 576.0346***

Variables

Model 4
(outcome variable 

: School Life Adjustment)
B(S.E) β t

Acculturation 
Stress

-.0693
(.0106) -.1266 -.6521***

Social 
Competence

.3289
(.0260) .2874 12.6422***

Self-esteem .2318
(.0276) .1915 8.3963***

R-squared .2296
F 222.7285***

*p<.05, **p<.01, ***p<.001

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한 결과를 보
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 역량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571, t=, p<.001). 
이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역량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3단계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역량이 자
아존중감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회귀모형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576.0346, p<.001). 또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지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
아존중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고(β=-.1310, t=-7.3761, p<.001), 사회적 역량이 자
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β=.5349, t=, p<.001). 이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
스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고, 사회적 역
량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4단계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역량, 자아존
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회귀모
형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22.7285, p<.001). 또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지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β
=-.1266, t=-6521, p<.001), 사회적 역량(β=.2874, 
t=12.6422, p<.001), 자아존중감(β=.1915, t=8.3963, 
p<.001)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부적인 영향,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사
회적 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
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회귀모형에서의 세 개의 간접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였다[21]. 

Path

Bootstrap
estimate

B S.E Boot
LLCI

Boot
ULCI

AS→SC→SLA -.0405 .0049 -.0507 -.0319

AS→SE→SLA -.0137 .0027 -.0193 -.0087
AS→SC→SE→SLA -.0144 .0025 -.0194 -.0098

AS: Acculturation Stess, SC: Social Competence, SE: Self-esteem, 
SLA: School Life Adjustment

Table 4. Boostrapping results verifying the significance 
of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ompetence and self-esteem 

먼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 역량을 거쳐 학교생
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신뢰
구간 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B=-.0405, 95% Bias-corrected 
CI=-.0507~-.0319). 이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
존중감을 거쳐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를 검증한 결과, 신뢰구간 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B=-.0137, 
95% Bias-corrected CI=-.0193~-.0087). 마지막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을 연속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신뢰구간 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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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B=-.0144, 95% Bias- 
corrected CI=-.0194~-.0098). 이를 통해 문화적응 스
트레스가 낮을수록 사회적 역량이 높아지고, 자아존중감
이 높아지며,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을 거
쳐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가운데, 이들 관계를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
감이 부분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을 연속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한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의 
연속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상균 외[7], 박동진[8], 박정윤, 채지은, 조몽적[9], 안혜
우, 엄명용[10], 차한솔[11], 손은영, 서호찬[1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
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낮추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이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
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이중문화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을 중요하
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 청소년 개인에게 적응의 부담
을 모두 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문화를 자연
스러우면서도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의 기회
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부모 및 가족들의 
긍정적인 지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 
역량을 거쳐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대인관계가 학교적
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와도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전병주[13]의 연구결과를 지지
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낮출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대인관계에서의 중요한 역량인 
사회적 역량 수준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역량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
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문화적응 스트레스
뿐 아니라 사회적 역량도 중요한 유의미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적
응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기의 대인관계
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대상은 바로 또래라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을 위해 교내에서는 교
사, 학교사회복지사, 전문상담교사 등을 통한 학급 단위 
급우관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외에서도 사회복지기관, 청
소년기관 등에서의 프로그램을 통해, 또한 부모, 이웃들
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또래관계 형성
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
감을 거쳐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은영과 서호찬[12]의 연구결과를 지지
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
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낮추지만, 자아존중감 수준을 
낮추고, 이는 학교생활 적응 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생활수준도 낮추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
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낮
추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도, 자아존중감 수
준을 낮추고, 이에 이어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낮추는 간
접효과가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적응 스트
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
감을 거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한 점이 
중요한데,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지원하는 데 
있어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뿐 아니라 자아존
중감 수준을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 자아존중감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성공적인 성취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 청소년은 특히 학업상에서 
성공적인 성취경험보다는 부정적인 실패경험은 상대적으
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업에서의 성공
적인 성취경험을 위해서는 학습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
한데, 한국어에 약한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가 자녀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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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청소년의 학습지원을 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아동센
터 등이 설치되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
다. 이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뿐 아니라 방과 후에도 학
습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뿐 아니라 개인 및 집단
상담 등의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받음으로써 자아존중
감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해 학교생활적응 수준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역량이 
높아 주위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등 사회적 관계가 긍정적이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박동진 외[1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다문화 청소년은 특히 또래관계에
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사회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일상에서의 다양한 경험제공
을 통해 사회적 역량을 높이면서 자아존중감도 함께 높
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다
양한 청소년기관들을 통해 지원프로그램들을 개발 및 제
공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도와야 
할 것이다.  

다섯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을 연속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역량을 
낮추고, 이는 자아존중감을 낮추며, 결과적으로 학교생
활적응 수준도 낮추는 연속적인 부적 영향이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
고, 사회적 역량 수준을 높이며, 자아존중감 수준을 높이
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문화 청소년
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
키기 위한 노력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나, 사회적 역량, 자
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
의 다중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 각각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물론이
고, 사회적 역량을 높임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이
것이 결과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도
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역량과 자
아존중감은 긍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을 많이 할수록 매우 

효과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22]. 그러나 심
리사회적 적응 수준을 높이는 것은 다문화 청소년 개인
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러한 심리
사회적 적응수준은 개인이 갖고있는 역량뿐 아니라 이들
이 처해있는 사회환경적인 영향이 무엇보다도 크기 때문
이다. 이를 위해 앞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역량,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다양한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추진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또한 다문
화 청소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촉하는 학교의 교사, 
또래들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다문화 가정 및 
다문화 청소년에 대해 긍정적이며 지지적인 태도를 취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역
사회에 다문화 가정, 다문화 청소년들이 적극적이고 자
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고 보장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
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의 연속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사회적 역량, 자
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교생활적
응에 대한 긍정적인 지원방안을 위해서는 문화적응 스트
레스를 비롯하여 사회적 역량, 자아존중감에 대한 체계
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횡단적인 시점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시간
의 흐름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살펴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
는 후속연구에서의 보다 종단적인 분석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을거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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